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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중국

ü 칭다오 고신구가 재생에너지 난방, 잉여열 회수, 그린전력 배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석탄 15만 톤 절약, 이산화탄소 37만 톤 저감 성과 달성 

및 약 3500만 위안 가치의 탄소 배출권 창출

ü 중국 교통운수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스마트 교통 표준화 시범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물류, 출행, 신형 인프라 영역에서 25개 프로젝트 

선정하여 스마트 물류, 출행, 인프라 분야의 표준화 규범 발전

ü 선전시가 '구체화된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 신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로봇기업들과 협력하여 사람 형태 로봇, 지능형 센싱 기술 개발 및 

산업, 가정, 서비스 영역 적용 추진과 자금 조달, 상장 루트 마련 지원

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이 가상발전소 확대 지침 

발표하여 2027년까지 전력 조정 능력 2000만kW, 2030년 5000만kW 

달성 목표와 민간 자본 참여, 기술혁신 장려, 금융·정책 지원책 마련

ü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세계 500대 기업 등과 265건의 프로젝트 계약 

체결하고, 봉관(특수지역으로 완전 분리) 운용 앞둔 2025년 기점으로 

대폭 개방 강화 전망하며 관광업, 현대 서비스업, 하이테크 산업, 열대 

특색 농업 등 4대 핵심 산업 위주 사업 환경 최적화

ü 상하이 푸단대학교 연구팀이 중국 대외무역 변동 지수와 공급망 관계 

변동 지수를 발표하여 중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 간 무역 추이를 분석

하고 구조적 변화와 변동성을 시계열로 추적하여 기업과 정책 당국의 

효율적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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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중국 국무원이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원칙적 

동의하고 9개 도시를 추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여 서비스업 규제 혁신, 

국제 경제·무역 규범 연계, 초대형 시장 잠재력 발휘 중점 추진

ü 충칭-구이저우-광시 노선에 수소 화물트럭 10대가 첫 운행을 시작하고 

4개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안정적 보급망 확보하며 2027년까지 충전소 

40여 곳, 수소 트럭 1500대 이상 보급과 연간 20만 톤 이상 탄소 절감 목표

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에너지국이 신세대 석탄발전 업그레이드 특별 

행동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고효율·저탄소·유연 운전 중심의 '삼개 연동' 

정책을 강화하여 배출 감축과 유연성 향상에 대한 차별화 목표 제시

ü 중국 시장감독총국이 민영기업 지원 강화와 규제환경 최적화를 위해 

37개 조치를 포함한 중점 조치 목록을 발행하고 불공정경쟁 방지, 진입

장벽 해소, 온라인 광고 합규 지원, 지식재산 보호, 기업 등록수수료 인하 

등 다방면 정비 조치 진행

❍ 일본

ü 나고야시가 나고야역과 사사시마 라이브를 약 300미터 길이의 무빙워크 

포함한 지하통로로 연결하는 사업에 돌입하여 보행 이동성 개선, 관광 

유입 확대, 재난 시 대피 경로 활용을 목표로 2032년 완공을 위해 2025

년도 사업자 선정 준비 착수

ü 파나소닉에너지와 고베시가 2025년도부터 하수 처리장 바이오가스를 

물류 트럭 연료로 도입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실질 제로화를 추진하고, 

향후 다른 지역 하수처리장과 연계를 통해 탈탄소 물류 거점 확대 계획

ü 도토리현에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게 어획량이 전년 대비 9% 

증가한 533톤을 기록하여 6년 만의 상승세 보이며, 조업자들의 어린 게 포획 

자제 자율 규제 강화로 자원 회복에 성공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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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아이치현 인구가 5년 연속 감소하여 약 746만 명으로 자연감소 현상이 

주된 원인이며, 일본인 인구는 감소했으나 외국인은 증가하여 총 30만 명에 

도달함에 따라 젊은 여성 유출 방지, 외국인 재원 유치 등 인구 감소 

문제 완화 노력 진행

ü 홋카이도에너지가 하코다테시와 협력해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공유 서

비스를 13개 거점에 배치하여 도시 내 이동 편의 증진 시도하고, 인구 

감소와 대중교통 축소가 진행되는 지방 중소도시의 대체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3년간 실증 운용 후 장기 사업화 모색

ü 미래우주수송시스템과 홋카이도대학교 기술 기반 벤처기업 레타라가 

안전성과 연소 효율을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 공동 개발에 나서 

2025년 말 실증 시험 시작 후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며 차세대 로켓 

개발을 통한 상업 위성 발사 사업 본격 진출 계획

ü 이바라키현 조요은행의 산업연구소가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 조사 결과, 

74.2%의 기업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비용 절감, 투자 

계획 수정 등 대응책 마련 중으로 대미 수출 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지역 

경제에 파장을 미치는 상황

ü 가와사키중공업이 도시 항만에서 양식 가능한 '미나토마에 시스템'을 

개발, 해수 여과·살균 후 산소 주입해 밀폐형 가두리 순환 방식으로 

연어 등 수요 많은 어종을 고품질로 도심 인근에서 양식함으로써 물류 

비용 절감과 안정적 생산 실현

ü 칸사이 지역에서 경트럭으로 상품을 실어 판매처를 찾아가는 '이동 

슈퍼'가 활성화되어 식료품점과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약 153만 명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노선 축소와 고령화 

가속화에 대응하는 지역 경제 보완 역할 수행

ü TSMC 구마모토 공장 양산 시작으로 큐슈 지역이 반도체 산업 부흥과 

로봇·AI 등 다른 산업과 결합한 사업 기회 창출에 기대를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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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학·지자체 협력으로 반도체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투자 

인센티브 마련 등 반도체 생태계 구축 가속화

❍ ASEAN

ü 아세안 경제장관들이 미국 관세 영향 대응을 위해 지리경제학 태스크

포스 설립에 합의하여 무역·투자·공급망 안정성 도모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관세 분쟁 요인 분석, 무역 구조 재편, 투자 다변화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 발굴로 역내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

ü 아세안과 영국이 제4차 고위관리회의에서 2022~2026 행동계획 이행률 

95% 달성 성과를 공유하고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적 

협력 지속 확대와 해양안보·사이버안보·대테러 등 안보 협력 강화 

및 디지털경제·녹색금융 등 경제 분야 공동 발전 강조

ü 아세안+3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원국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지원제도를 공식 출범하여 역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치앙

마이 다자화 이니셔티브와 함께 유동성 부족 문제 대응 체계 보완 및 

미국 관세로 인한 역내 경제 부담 대비 회복력 향상 논의

❍ 말레이시아

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면밀한 모

니터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보호 의지를 표명하며, 국가반도체전략 

재원 마련, 신산업발전계획 2030 연계, 통합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 등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으로 국가 경제 개혁 가속화

ü 말레이시아 제조업연합이 미국의 90일 관세 유예가 최종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산업 생태계와 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한 정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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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적극적 전략 마련을 요구하고, 고무제품·기계·전자 분야별 맞춤형 

조치, 판매서비스세 범위 확대 연기, 국가공급망위원회 설립 등 제안

❍ 베트남

ü 베트남이 미국의 46% 관세 부과 유예 직후 미국 무역대표부와 무역협정 

추진에 합의하여 관세 합의 등 상호 이익 극대화 제도 구축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대미 무역 구조 형성을 지원하는 

호혜적 경제 협력 기반 마련을 핵심 목표로 설정

❍ 태국

ü 피차이 춘하바지라 태국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이 미국 관세 정책에 대

비해 국익 보호와 상호 호혜적 결과를 위한 무역협상 전략 마련을 

선언하고,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비관세장벽 완화, 원산지 심사 

강화 등 5대 핵심 의제 설정과 1~5년 내 실질적 합의 도출 노력

❍ 인도네시아

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글로벌 사우스 대표 두 나라의 책임 있는 역할을 제안하며, 팔레스타인 

독립,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등 국제 현안 공동 대응과 경제·보건·

에너지·국방·건설·문화 등 폭넓은 분야 파트너십 강화 추진



- 6 -

❍ 캄보디아

ü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이 양국 간 QR 결제 시스템 

2단계를 공식 출범하여 약 700만 명 이상 상인들의 상호 시장 접근성 

향상과 관광 분야 및 중소기업 성장 기회 확대를 통한 역내 금융 통합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

❍ 필리핀

ü 필리핀 중앙은행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여 5.50%로 조정하고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 균형을 추구하는 

가운데, 3월 물가상승률 5년 만의 최저치 1.8% 기록으로 국내 소비 진작 

및 투자 활성화 기대와함께 미국 관세 등 대외 요인 부담 완화 노력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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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m 칭다오, 재생에너지 개발 속도 높여 저탄소 전환 가속

- 산둥성 칭다오(青岛) 고신구(高新区)가 열공급 과정에서 오염물·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난방과 

잉여열(余热) 회수 등을 적극 도입하며, 그린전력(绿电) 배가(倍增) 

프로젝트까지 병행 추진

- 지표수열원(地表水源)·공기열원(空气源) 열펌프 등을 활용한 

에너지센터를 통해 138만㎡ 이상 지역에 난방을 공급하고, 매년 

석탄 15만 톤 절약과 이산화탄소 37만 톤 저감 성과 달성. 이 

과정에서 확보한 탄소 배출권은 시장에서 약 3500만 위안 가치 창출

- 2022년 이후 신규 난방구역 중 44%가 재생에너지를 적용함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량을 연간 1만2494톤가량 줄이고 전력 272

5만 kWh를 절약. 태양광발전(光伏发电) 설비도 총 70MW 이상 

구축해 기업의 ‘녹색전력’ 소비를 8000만 kWh 이상 달성

m 스마트 교통 표준화 시범 프로젝트 출범

- 중국 교통운수부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함께 제1차 국가급 

서비스업 표준화 시범(스마트 교통 분야)을 발표하고, 물류·출행·

신형 인프라 영역에서 총 25개 프로젝트를 선정

- 스마트 물류 분야에서는 우편·택배 디지털화, 화물 자동 배송, 

지능형 항운, 내륙수로 거점 통항, 무인 집차(集卡) 운송, 전동 

선박, 해운 블록체인 전자 선하증권 등 새로운 시범을 추진

- 스마트 출행 및 신형 인프라 분야는 공로·수로 일체화 운송, 

종합 여객거점의 디지털 관리, 도시 철도·버스 스마트화, 교

량·터널의 재해 방지와 지능형 유지보수 등을 규범화 표준으

로 발전시켜 효율 제고

http://www.ce.cn/cysc/ny/gdxw/202504/14/t20250414_39343364.shtml
http://www.ce.cn/cysc/newmain/yc/jsxw/202504/14/t20250414_39343367.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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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m 선전, ‘구체화된 인공지능’ 미래 산업 선점 의지

- 선전시가‘인공지능+로봇’이 결합된 최첨단 분야인‘구체화된 

인공지능(具身智能)’산업을 전략적 신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시 차원에서 로봇기업·플랫폼기업들과 소통하며 기술 협력과 

응용 확장에 박차를 가함

- 우수한 산업 생태계 및 자본시장 연계를 기반으로, 유비션(优
必选)·중칭(众擎)·레쥐(乐聚) 등 혁신 로봇기업이 본격적으로 

사람 형태 로봇, 지능형 센싱(sensing) 기술 등을 개발하여 산업·

가정·서비스 등 폭넓은 영역에 적용 추진

- 선전증권거래소(深交所)와 증권감독기구가 함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상장 루트 마련을 지원하며, 고성능 부품 조달·데이터 

리소스 확보·글로벌 수요 창출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도 병행. 

기업들은 향후 인공지능 기반 로봇 상용화로 미래 시장 확대 전망

m 중국, 가상발전소 대규모 구축, 2030년까지 5000만 kW 목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에너지국이 가상발전소를 대폭 확대

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전력 조정 능력 2000만 

kW, 2030년에는 5000만 kW를 달성하도록 제시

- 가상발전소는 물리적 발전소 없이 분산전원, 수요관리, 에너지

저장 등의 다양한 자원을 통합해 실시간 전력 균형과 시장 

거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용 및 전력 안정에 기여

- 이번 지침은 민간(民营) 자본의 참여와 기술혁신을 적극 장려

하고, 관련 금융·정책 지원책을 마련해 각 지역이 유연한 전력 

수급과 효율적 시장 운영을 실현하도록 독려

http://www.ce.cn/cysc/tech/gd2012/202504/12/t20250412_39342602.shtml
http://www.ce.cn/cysc/ny/gdxw/202504/12/t20250412_3934261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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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m 하이난 자유무역항, 글로벌 투자 유치…265건 계약 체결

-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세계 500대 기업, 중국 500대 기업, 민영 

500대 기업 등과 함께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265건(2336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며 대외 개방 확대

- 지난 7년간 하이난의 신규 등록 기업 수는 과거 30년 대비를 

웃돌 만큼 급증했고, 총 158개국·지역이 투자하며 실제 해외

자본 이용 역시 연평균 36% 증가 추세. 하이난은 封关(봉관, 

특별지역으로 완전 분리) 운용을 앞둔 2025년을 기점으로 대폭 

개방 강화 전망

- 현지 정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외국인 투자조례》 제정 등 

제도형 개방에 주력하며, 관광업·현대 서비스업·하이테크 산업·

열대 특색 농업(热带特色农业) 등 4대 핵심 산업 위주로 사업 

환경 최적화

m ‘중국 대외 상품무역 및 공급망 변동 지수’상하이서 발표

- 푸단대(复旦大学) 글로벌 공급망 연구팀이 9대 주요 무역 파트너, 

22개 상품군을 대상으로 한 1800만 건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 

‘중국 대외무역 변동 지수’와‘공급망 관계 변동 지수’를 공개

- 2022년 1월~2024년 12월 사이, 동남아(ASEAN)·유럽연합(EU)·

미국·멕시코 상대로는 무역흑자가, 호주·한국에는 무역적자가 

두드러졌으며, 브릭스(BRICS)·일본·캐나다에는 수지 흑자·

적자가 교차하는 변동 양상 관찰

- 연구진은 동 지수가 기존 통계로 포착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나 

변동성을 시계열로 추적 가능하게 해 기업 및 정책 당국이 

효율적 대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실시간 진단’ 역할을 

하리라 전망

https://www.chinanews.com.cn/cj/2025/04-14/10399507.shtml
https://www.chinanews.com.cn/cj/2025/04-14/1039934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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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m 국무원,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 시범’ 가속 계획 승인

- 중국 국무원이 상무부(商务部)가 건의한‘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대련·

닝보·샤먼·칭다오·선전 등 9개 도시를 추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

- 본 방안은 고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서비스업 

전반의 규제 혁신, 국제 경제·무역 규범과 연계, 초대형 시장 

잠재력 발휘 등을 중점 추진.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부처 규제도 절차에 따라 일시 조정

- 각 시범 도시는 해당 분야 인력 양성, 국제 협력, 투자 촉진 

등을 강화해 서비스업 고품질 발전의 선도 역할을 수행하며, 

중앙정부 관련 부처는 제도·재정·평가 등을 지원해 개방 

성과를 확산

m 중국 최초 지역 간 수소 화물차 노선 운행 시작

- 총연장 약 1150km에 달하는 충칭(重庆)~구이저우(贵州)~광시(广西) 

노선에 수소 화물트럭 10대가 첫 운행을 실시하고, 가공화학물

(化工品)·노트북·자동차 부품 등 물자를 운송하며 정식 가동

- 중국석화(中国石化)가 이 구간에 4개 수소충전소를 건설해 안정적 

보급망을 갖췄으며, 지역별 전해수(电解水)·암분해(氨分解) 방식 

등으로 청정 수소를 확보. 2027년까지 충전소 40여 곳, 수소 

트럭 1500대 이상 보급 목표

- 물류·에너지·산업을 융합한‘서부 육해신통로(西部陆海新通道) 

수소 회랑(走廊)’을 형성해, 중장거리 화물 운송 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노리며, 연간 20만 톤 이상의 탄소 절감을 기대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504/content_7018131.htm
http://www.ce.cn/cysc/ny/gdxw/202504/15/t20250415_3934400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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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m 신세대 석탄발전 업그레이드로 전력 안전·산업 전환 촉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에너지국이 《신세대 석탄발전 업그

레이드 특별 행동 시행방안(2025~2027)》을 발표하고, 고효율·

저탄소·유연 운전을 핵심 방향으로 하는 ‘삼개(三改) 연동’ 

정책을 강화

- 석탄발전은 그간 중국 전력 안전과 열공급(供热) 분야의 주력원

(主力源)이었으나, 최근 에너지 전환 가속으로 심층적 개선 

요구가 높아짐. 새 방안은 보급기(保供期) 신뢰도, 심층 대응력, 

배출 감축, 지능화 제어 등을 기준으로 업그레이드 추진

- 배출 감축과 유연성 향상에 대한 차별화 목표를 제시해, 기존 

발전소·신규 설비·시범 사업 각각 맞춤형 기준을 적용. 지능

운영(智能运维)과 예측제어(预测控制) 기술을 결합해 전력시장 

환경에서 석탄발전의 안전·효율을 극대화 방침

m 시장감독총국, 민영기업 지원 대책 37개 항 발표

- 중국 시장감독총국이 민영기업 지원 강화와 규제환경 최적화를 

위해‘민영기업 좌담회 정신 이행을 위한 중점 조치 목록(清单)’을 

발행하고, 총 37개 구체안을 포함

- 불공정경쟁 방지와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공정경쟁심사조례 

시행방법(公平竞争审查条例实施办法)》 활용 확대와 경영자집

중 심사 간소화를 추진하고, 민생분야 독점·부당 요금 징수 

등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또한, 온라인 광고 합규(合规)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기업 등록

수수료 인하 등 다방면의 정비 조치를 진행하며, 소상공인 

품질인증·계량 서비스 개선, 기업표준화(企业标准化) 참여 

독려 등으로 민영경제의 지속 성장에 기여

http://www.ce.cn/cysc/ny/gdxw/202504/15/t20250415_39344194.shtml
http://www.ce.cn/xwzx/gnsz/gdxw/202504/15/t20250415_3934403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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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나고야역 남쪽 '사사시마' 연결 지하도 구상 본격화

- 나고야시가 나고야역과 역 남쪽 재개발 지구 ‘사사시마 라이

브’(일본어 Sasashima Live)를 지하통로로 연결하는 사업에 돌

입하며, 보행 이동성 개선과 관광 유입 확대를 목표로 추진함. 

해당 지하도는 약 300미터 길이에 무빙워크(영어 Moving Walk

way)를 포함할 예정이며, 대규모 도로로 단절된 주변 환경을 

보완하여 지상 혼잡을 덜고 관광객의 동선 다양화 추진 

- 지하통로에 상업시설은 넣지 않는 대신, 폭넓은 통행 공간을 

확보해 재난 시 대피 경로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 검토 중임. 

나고야시는 2025년도에 사업자 선정 준비에 착수하고 27년도 

이후 본격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설정

- 한편, 나고야 철도 측이 추진하는 고층 복합 빌딩과의 연계 

통로도 구상 중이지만 기존 지하상가(일본어 地下街)와 직접 

연결하지는 않을 방침임. 도시 전체의 보행 동선을 지상·지하로 

나누어 선택지를 늘림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성 

제고를 기대함

m 파나소닉에너지·고베시, 하수 가스로 물류 탈탄소화 추진

- 파나소닉홀딩스 산하 배터리 사업사인 파나소닉에너지(Panasonic 

Energy)와 고베시가 2025년도부터 하수 처리장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트럭 운송에 도입하는 협력을 전개함. 하수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정제해 연료로 사용하면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실질 0으로 간주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

- 동 사는 공급망(영어 Supply Chain) 전반에서 탄소량 절감을 위해 

일부 디젤 트럭을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전환했고, 이를 

바이오가스로 충전해 CO₂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원하는 상황임. 

기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EV)로는 무거운 제품 운송 시 어려

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FD10BZF0Q5A410C2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F117XG0R10C25A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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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현 단계에서 바이오가스 충전소가 고베시 내 특정 하수

처리장에만 존재해 운행 구간이 제한되는 문제가 남아 있음. 

고베시는 일부 잉여 바이오가스를 민간 물류에 확대 공급해 

‘버려지는 자원’을 가치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역 하수처리장과의 연계를 통해 탈탄소 물류 거점을 늘릴 계획

m 도토리현, 게 어획량 6년 만에 증가

- 겨울철 별미로 알려진 게(カニ)의 주요 산지인 도토리현에서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어획량이 전년 대비 9% 

증가한 533톤을 기록함. 이는 6년 만의 상승세로, 소형 암컷 

게인‘오야가니’(親がに)와 초기 성장 수컷‘와카마츠바가니’

(若松葉がに)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

- 현 당국은 과거 무분별한 남획(일본어 乱獲)에 대한 반성으로, 

조업자들이 어린 게를 포획하지 않는 자율 규제를 강화해 자원 

회복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함. 이 같은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현 내 수산업에 긍정적 여파가 확대될 전망

- 반면, 품질과 맛이 뛰어나 고가로 판매되는‘마쓰바가니’(松
葉がに)는 어획량이 12% 감소해 전체 수익은 전년보다 15% 

줄어든 약 22억 엔을 기록함. 다만 현 정부는 다음 시즌에서 

대형 게 자원이 회복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으며, 가격 안정과 

브랜드 강화에 힘쓸 계획

m 아이치현, 인구 5년 연속 감소, 외국인은 30만 명 돌파

- 일본 총무성이 2024년 10월 1일 기준 인구 추계를 발표한 결과, 

아이치현 인구는 전년 대비 0.23% 줄어든 약 746만 명으로 5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이 주된 원인이며, 사회적 인구 유입(전입 초과)만으로 

이를 완전히 상쇄하지 못하는 상황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1451I0U5A410C2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FD1425K0U5A410C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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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일본인 인구가 3만5천 명가량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1만

8천 명 늘어나 총 30만 명에 도달함. 아이치현은 자동차·제조업 

중심지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나, 

장기적으로는 높은 사망자 수와 낮은 출생률로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현 정부와 지자체는 젊은 여성 유출 방지, 외국인 재원 유치, 

지역 교통망 및 농림수산 진흥 등을 함께 모색해 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려 노력 중임. 최근에는 시·정·촌 단

위로 협의회를 구성해 청년층 정착과 여성 고용환경 개선, 외국인 

생활 지원책 등 종합적 대응 방안 검토

m 홋카이도에너지, 하코다테서 전동 자전거 공유 실증 실험

- 가솔린 스탠드(Gas Station)를 운영하는 홋카이도에너지(北海道

エネルギー)가 하코다테시와 협력해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공유 

서비스‘헬로 사이클링’을 13개 거점에 배치하여, 도시 내 이동 

편의 증진을 시도함.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반납이 가능하며, 

15분당 200엔 등의 요금 체계를 채택

- 이용객은 원하는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으나, 차량 재배치와 배터리 충전 문제가 운영상의 숙제로 

지적됨. 이에 따라 운영사는 유휴 차량·인력을 활용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 중임

- 홋카이도에너지는 이미 삿포로 외곽 및 기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소규모로 시험 중이며, 인구 감소와 대

중교통 축소가 진행되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체 교통수단 확

보를 위해 3년간 실증 운용을 거쳐 장기 사업화를 모색할 계획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FC145LQ0U5A410C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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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미래우주수송, 홋카이도대 발 ‘레타라’와 로켓 엔진 협업

- 일본의 우주 스타트업인 미래우주수송시스템(일본어 将来宇宙
輸送システム)과 홋카이도대학교(北海道大学)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 레타라(영어 Letara)가 안전성과 연소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 공동 개발에 나섬

- 레타라는 고체연료와 액체연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폭발 위험을 낮추고 높은 연소 속도를 실현하는 독자 기구를 

확보해 주목받고 있음. 미래우주수송은 이를 활용해 인공위성 

발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전략

- 양사는 2025년 말 실증 시험을 시작해 엔진 성능 데이터를 

축적한 뒤,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이미 일본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 중이며, 차세대 로켓 개발을 

통한 상업 위성 발사 사업에 본격 진출할 계획

m 트럼프 관세 여파 조사, ‘비용 절감’ 등 대응책 등장

- 이바라키현 소재 조요은행(常陽銀行)의 싱크탱크인 조요산업

연구소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으로 현지 

기업이 입은 영향을 긴급 조사한 결과, 74.2%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

- 구체적 대응으로는 30.2%가 비용 절감을 우선하겠다고 응답했

으며, 11.1%는 투자 계획을 수정하거나 연기한다고 밝혀, 관세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영 전략을 재편 중인 것으로 분석

- 이번 발표 전인 3월 조사에서 관세 영향을 우려한다는 기업 

비율은 31.7%였으나, 실질 발표 후 크게 상승함. 일부 기업은 

고용·임금 조정까지 검토하며, 대미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가 지역 경제에도 파장을 미치는 양상임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C1177S0R10C25A4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148A00U5A410C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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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가와사키중공업, 도심 항만서 연어 양식 시스템 개발

- 가와사키중공업이‘미나토마에(MINATOMAE) 시스템’을 선보

이며, 도시 항만에서도 양식이 가능하도록 해수를 여과·살균 후 

산소를 주입해 밀폐형 가두리에서 순환하도록 설계함. 연어 등 

수요가 많은 어종을 고품질 상태로 도심 인근에서 키울 수 있어 

물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

- 기존 해면양식은 수질과 수온, 적조(赤潮) 등 자연적 변수에 취약

했지만, 본 시스템은 무균 상태의 해수 제어와 산소 농도 모니터링

으로 어류 생존률을 높임. 관상용 수조 등에 적용하던 플랜트 기술을 

접목해 약품 사용 없이 안정적 양식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 특징

- 가와사키중공업은 육상 양식 대비 초기 비용을 낮추고도 동일 

수량의 물에서 최대 6배 이상의 양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

장하며, 2027년경 상용화 후 대도시권 식탁에 신선한 연어 등을 

공급할 계획

m 칸사이‘이동 슈퍼’성장, 153만 명 고령층 ‘쇼핑 난민’ 지원

- 경트럭에 상품을 실어 판매처를 직접 찾아가는‘이동 슈퍼’가 

칸사이 지역에서 활성화되는 추세임. 농림수산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식료품점과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자동차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65세 이상)이 2부4현 합산 약 153만 명

- 京阪그룹(Keihan Group) 등 철도·유통사가 이동 판매 차량으로 

식품·과자·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백화점 지하 식품매장의 

인기 상품을 실어다가 현장 판매를 시도함. 이는 노인뿐 아니라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에게도 호응을 얻으며, 수요가 점차 확대

-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노선 축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대면 판매와 근거리 이동이 결합된 이동 슈퍼가 지역 경제와 

사회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전망임. 지자체·민간이 

협력해 노선 개발, 인력 배치, 서비스 품목 확대 등을 조율하는 

체계 요구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C08BK20Y5A400C2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F262D60W5A320C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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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m TSMC 효과로 큐슈 반도체 생태계 구축 가속,‘새 실리콘아일랜드’구상

-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TSMC가 일본 구마모

토(熊本)에 공장을 짓고 2024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가면서, 큐슈

(九州) 지역이 반도체 산업 부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단순한 부품 제조에 국한되지 않고, 로봇·AI 등 다른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

- TSMC 현지 법인인 JASM은 올해 신규 인력 527명을 채용해 규

모를 확장했고, 이와 연계해 반도체 활용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큐슈에 집적함으로써 기술 협력과 데이터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 대학 연구기관 역시 새 반도체 소재 개발, 장비 국산화 

등에서 스타트업을 배출하며 생태계 성장을 주도

- 사가대(佐賀大) 교수가 창업한 다이아몬드 반도체 관련 기업 등 

혁신 소재 분야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실리콘아일랜드(Silicon 

Island)’라는 과거 별칭을 재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짐. 

기업·대학·지자체가 협력해 반도체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투자 인센티브 마련 등에 나서는 상황

ASEAN

m 아세안, 지리경제학 태스크포스 설립으로 관세 갈등 대응

- 아세안 경제장관들이 미국 관세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회의를 열고 지리경제학 태스크포스 설립에 합의함으로써 무역·

투자·공급망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마련

- 동 작업반은 관세 분쟁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역 구조 

재편과 투자 다변화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함으로써 

역내 시장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강구

- 아세안은 미국과의 건설적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며, 디지털 기술·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분야 협력도 모색

하여 역내 경제 회복력을 강화할 계획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JC114TV0R10C25A4000000/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80511&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currentPage=1&pageCn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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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ASEAN

m 아세안과 영국, 고위관리회의 통해 미래 협력 강화

- 아세안과 영국은 제4차 아세안-영국 고위관리회의에서 2022~2026 

아세안-영국 행동계획 이행률 95% 달성이라는 성과를 공유하며,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적 협력을 지속 확대

- 양측은 해양안보·사이버안보·대테러 등의 안보 협력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경제·녹색금융 등 경제 분야 공동 발전을 강조

하고, 교육·보건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도 심화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스마트시티 등 핵심 과제 논의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

여하고, 2026년 대화관계 5주년 기념행사를 추진

m 아세안+3, 긴급자금지원제도 운영 개시

- 아세안+3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원국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지원제도를 공식 출범함으로써 역내 금융 안전망을 

한층 강화

- 치앙마이 다자화 이니셔티브(CMIM)와 함께 유동성 부족 문제에 

대응할 체계를 보완하고, 금융 위기 예방 및 공동 번영 달성을 

위한 협력 모델을 발전

- 동시에 미국 관세로 인한 역내 경제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하여 

무역 활성화, 디지털 투자, 기후 대응 분야에 집중해 회원국들의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도 논의

말레이

시아

m 말레이시아, 미국 관세 모니터링 통해 반도체 산업 보호 계획

-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미국 관세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산업 

경쟁력을 사전에 보호하겠다고 발표하며 선제적 대응 의지 표명

- 국가투자위원회(MPN)는 국가반도체전략(NSS) 재원 마련 및 신

산업발전계획(NIMP) 2030과의 연계를 중점 검토하고, 반도체 분야

에서 신규 투자와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논의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80509&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currentPage=1&pageCnt=10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80370&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currentPage=2&pageCnt=10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80510&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currentPage=1&pageCn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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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

시아

- 안와르 총리는 산업 개혁을 통한 지속 성장 기반 조성과 함께 

통합 친환경 산업단지(KIGIP) 개발 등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으로 

국가 경제 개혁을 가속

m 말레이시아 제조업연합, 미국 관세 유예 기간 정부 전략 수립 촉구

- 말레이시아 제조업연합(FMM)은 미국의 90일 상호 관세 유예가 

최종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자국 산업 생태계와 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전략 마련을 요구

- 현지 제조업체들은 수출 비용 상승과 공급망 혼선을 우려하고, 

정부 지원책 확충·지역 공급망 안정·미국과의 교류 강화 등을 

통해 관세 여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

- FMM은 고무 제품·기계·전자 분야별 맞춤형 조치, 판매서비스세

(SST) 범위 확대 연기, 국가공급망위원회 설립 등 구체 방안을 

제안하며 실효성 높은 대응 추진을 강조

베트남

m 베트남, 미국 관세 유예 이후 무역협상 개시

- 베트남은 미국의 46% 관세 부과가 유예된 직후 호 득 폭 부총

리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협의를 통해 무역협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관세 합의 등 상호 이익을 극대화

할 제도 구축에 착수

- 동 무역협정은 장기적으로 베트남 수출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대미 무역 구조 형성을 지원하며, 상호 호혜적 경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음

- 베트남 항공사 비엣젯(Vietjet)이 미국 기업 에이브이 에어파이

낸스와 3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 분야 확장 가능성을 시사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80375&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currentPage=1&pageCnt=10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80508&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currentPage=1&pageCn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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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m 태국, 미국과의 무역 협상 전략 수립 추진

- 피차이 춘하바지라 태국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비해 국익을 지키면서도 상호 호혜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무역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선언

- 태국은 무역적자 해소와 투자 기회 발굴을 위해 ▲미국산 농축

산물 수입 확대, ▲비관세장벽 완화, ▲원산지 심사 강화 등 

5대 핵심 의제를 설정하고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

- 정부는 미국 관세 압박이 미국 내부 사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며, 향후 1~5년 내 실질적 합의를 통해 무역 불균형과 

시장 개방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인도네

시아

m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와 협력 강화 추진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

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글로벌 사우스(개도국 중심 지칭)를 

대표하는 두 나라가 세계 질서 변화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협력 의지 표출

- 양국은 팔레스타인 독립,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이슬람권 내부의 평

화와 안정을 도모할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

- 인도네시아는 경제·보건·에너지·국방·건설·문화 등 폭넓

은 분야에서 튀르키예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하고, 프라보

워 대통령이 안탈리아 외교 포럼에 참석해 구체적 사업 협력 

및 외교 활동을 전개

캄보

디아

m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국가 간 QR 결제 시스템 2단계 출범

-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이 아세안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양국 간 QR 결제 시스템 2단계를 공식 

선보이고, 결제 편의성과 보안성을 한층 높인 금융 인프라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80373&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currentPage=1&pageCnt=10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80372&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currentPage=2&pageCnt=10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80369&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currentPage=2&pageCn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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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캄보

디아

구축에 돌입

- 이로써 약 700만 명 이상의 상인들이 상호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분야와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역내 금융 통합과 디지털 전환 가속에 기여

- 양 중앙은행 총재는 간편 결제 확산이 아세안 경제공동체 비전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역량을 결집할 계획

필리핀

m 필리핀, 글로벌 경제 위험 속 기준금리 인하

- 필리핀 중앙은행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여 5.50%로 조정하고,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통화정책 기조를 재확인

- 3월 물가상승률이 5년 만의 최저치인 1.8%를 기록하면서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경제 전문

가들은 이 조치가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필리핀 정부는 올해 6~8% 성장 목표를 제시했으나, 미국 관세 

등 대외 요인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무역 및 

금융 정책 조정을 통해 글로벌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전개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80513&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currentPage=1&pageCnt=10

